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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릉시의회,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촉구 성명

 강릉시의회(의장 강희문)는 4월 19일(월),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

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.

 강릉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4월 13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

에 보관중인 오염수 125만톤을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한것에 크게 반발하며, 

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.

 이번 성명서에 따르면 “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, 그리고 일

본 자국민들까지도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

는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고 삼중 수소 등은 희석하여 버린다며 해양 방류의 

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,

 특히 동해안 청정 수부도시 강릉의 해양관광산업과 수산업은 직접적인 피

해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,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.” 고 

강력히 규탄했다.

 이에따라 강릉시의회는 △일본 정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하고 일방적

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철회할 것, △원전 오염수에 대

한 관리방법과 처리 절차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, △

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안을 

강구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.



# 성명서 1부.  끝.

 

 


